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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ental hygienists and to provide data for improving professionalism by increas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ental hygienists. Methods: From May 21 to June 22, 2023, 190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community of 
dental hygienis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BM SPSS program ver. 23.0 and AMOS ver. 26.0.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convergent validity test,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model fit were performed using independent sample t-test, one-
way ANOV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model fit test, and path analysis. Results: The lower the role conflict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higher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he lower the role conflict, 
the higher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wever,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ole conflict, as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alysis of the total effect of role conflic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reveal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greater influ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an 
role conflict. Conclusion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related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ole conflict. Future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ental hygienists and reduce rol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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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중 감정노동이 심하며,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법령

에 규정된 업무와 차이가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1].
역할갈등이란 조직 내의 역할 담당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역할 상대자들과 상반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역할기대를 인식

하고 심적으로 겪게 되는 곤란과 행동을 말한다[2]. 업무수행 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갈등은 때로는 심리적 압박감, 불안, 긴장 등의 부
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소진을 높이고[3], 역할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직의도를 높여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과 경력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오래된 치과계의 과제로써 치과위생사의 짧은 직업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할갈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를 자본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과업수행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
를 낙관하며 좌절과 난관을 이겨내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4]. 긍정심리자본은 개인과 조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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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자원이 되며 후천적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 긍정심리자본은 스트레스가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6]. 긍정자원이 높아지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7].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완전히 기능하여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말한다[8]. 심
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하고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며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견지
하고서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키워나간다[9]. 치과위생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역할갈등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한다면 업무성과 및 조직 내 적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
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할갈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법과 현실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계 속에서 역할갈등을 낮추는 것보다는 
심리적 안념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0], 역할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의 조직 또는 직무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 및 심리적 안녕감 
등 심리적 변수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과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역할
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이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
감을 높여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23년 5월 21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온라인 치과위생사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치즈톡)를 통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되

었다. 표본 크기는 G*power analysis 3.1.9.4에 의해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0.15, 예측변수 2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본 최소인원은 107명이었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정규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200개이므로[11] 총 200
명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200명의 설문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 10명을 제외하고 19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남서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NSU–202304-005)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직위, 근무기관의 규모, 총 임상경력, 결혼여부를 묻는 5개 문항과 치과위생사 역할갈등 7

개요인 18문항, 긍정심리자본 6개요인 24문항, 심리적 안녕감 6개요인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치과위생사 역할갈등은 Lee[3]가 개발한 치과
위생사 역할갈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3문항), 업무과다 및 보상 부족(3문항), 업무지원 및 환경장애(4문항), 치과
의사와의 관계갈등(2문항), 치과위생사와의 관계갈등(2문항), 비전공직원과의 관계갈등(2문항), 모호한 업무범위(2문항)로 구성되었다. 긍정심
리자본은 Lee와 Choi[12]가 개발하고, Kim[13]이 치과위생사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 복원력
으로 각 요인당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Ryff[14]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를 Kim 등[9]이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정, 번안하여 타당화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수용(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문항), 자율성(8문항), 환경통제력(8문항), 삶의 목적(7
문항), 개인적 성장(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치과위생사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는 모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은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 중 갈등 수
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긍정심리자본은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상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구성원으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program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의 기술통

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사후
분석, Scheffé test)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왜도와 첨도를 이용해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IBM AMOS program (ver. 26.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측정 모형
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χ2/df, CFI, TLI, RMSEA를 이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의 직, 간접 경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을 하였으며,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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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30세-39세가 88명(46.3%)으로 가장 높았고, 미혼 118명(62.1%), 일반치과위생사125명(65.8%), 총 임상경력은 5년 이하가 79

명(41.6%)로 높았다. 근무기관의 형태는 치과의사 2인 이상의 치과의원 84명(44.2%), 치과의사 1인 치과의원 82명(43.2%), 치과병원/대학병원 
치과 24명(12.6%)순 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0)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 (yr) ≤29 74(38.9)

30-39 88(46.3)
40≤ 28(14.7)

Marital status Unmarried 118(62.1)
Married 72(37.9)

Dental office type Dental clinic (1) 82(43.2)
(Number of dentists) Dental clinic (2 more) 84(44.2)

Dental hospital 24(12.6)
Current position Staff 125(65.8)

Chief dental hygienist 24(12.6)
Head dental hygienist 41(21.6)

Total career (yr) ≤5 79(41.6)
5-10 57(30.0)
10≤ 54(28.4)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은 근무기관의 규모(p=0.019), 총 임상경력(p=0.009)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연령(p<0.001), 결혼여부(p=0.003), 

직위(p<0.001), 총 임상경력(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p=0.008), 결혼여부(p=0.003), 총 임상경력(p<0.001)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결과 역할갈등은 근무기관 규모 치과병원/대학병원 치과, 총 임상경력 5년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고, 긍정심
리자본은 30대, 40대 이상, 근무기관 규모 치과병원/대학병원, 총 경력 10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40대 이상, 기혼, 총 임상
경력 10년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5점 만점에 역할갈등은 평균 

3.37점, 긍정심리자본 평균 3.40점, 심리적 안녕감 평균 3.24점이었다. 연구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 –0.64-0.31점으로 ±3이내
의 값이었으며, 첨도는 –0.81-0.88점으로 ±10 이내의 값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 값은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10 이하의 값을 나
타내어 정규성을 만족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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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RC* PPC** PW***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Age (yr) ≤29 3.44±0.55 1.608 (0.203) 3.23±0.49a 8.526 (<0.001) 3.15±0.41a 4.955 (0.008)

30-39 3.27±0.72 3.48±0.41b 3.25±0.32ab

40≤ 3.46±0.77 3.61±0.59b 3.43±0.55b

Marital status Unmarried 3.35±0.64 -0.471 (0.638) 3.32±0.48 -3.016 (0.003) 3.17±0.38 -2.995 (0.003)
Married 3.40±0.72 3.54±0.48 3.35±0.42

Dental office type Dental clinic (1) 3.23±0.71a 4.036 (0.019) 3.36±0.48 0.485 (0.616) 3.23±0.43 0.595 (0.553)
(Number of dentists) Dental clinic (2 more) 3.42±0.68ab 3.44±0.50 3.27±0.39

Dental hospital 3.63±0.35b 3.42±0.51 3.17±0.38
Current position Staff 3.35±0.67 0.378 (0.686) 3.29±0.47a 10.960 (<0.001) 3.18±0.40 4.245 (0.016)

Chief dental hygienist 3.48±0.64 3.51±0.45ab 3.25±0.32
Head dental hygienist 3.34±0.71 3.67±0.47b 3.39±0.43

Total career (yr) ≤5 3.51±0.53a 4.812 (0.009) 3.30±0.50a 8.106 (<0.001) 3.10±0.38a 11.497 (<0.001)
5-10 3.16±0.71ab 3.33±0.43a 3.25±0.40a

10≤ 3.37±0.76b 3.62±0.48b 3.43±0.38b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for three groups
a,bThe same characters were not significant by scheffe’s test at α=0.05.
*Role confli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well-being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Subcategories Mean±SD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RC* Identity as a professional 3.53±0.90 -0.57 -0.33 0.453 2.209

Overwork and under compensation 3.44±0.84 -0.31 -0.65 0.532 1.880
Corporate support and environmental disability 3.25±0.85 -0.20 -0.33 0.490 2.040
Relationship conflict with dentist 2.93±1.09 -0.07 -0.81 0.618 1.619
Relationship conflict with dental hygienist 3.13±1.04 -0.17 -0.68 0.743 1.347
Relationship conflict with non-majors 3.44±1.02 -0.41 -0.52 0.614 1.629
Ambiguous scope of work 3.74±0.91 -0.64 -0.05 0.507 1.971
Role conflict 3.37±0.67 -0.55 -0.16 0.988 1.012

PPC** Self-efficacy 3.27±0.55 -0.19 -0.14 0.470 2.127
Hope 3.55±0.52 0.05 -0.25 0.340 2.938
Resilience 3.44±0.59 0.02 0.58 0.367 2.728
Optimism 3.38±0.67 0.00 -0.07 0.377 2.655

P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40±0.49 0.04 0.05 0.988 1.012
Self acceptance 3.32±0.59 -0.29 0.31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38±0.70 0.25 -0.52
Autonomy 2.94±0.50 0.09 0.88
Environmental control 3.29±0.48 0.12 0.29
Purpose of life 3.36±0.59 -0.01 -0.16
Personal growth 3.24±0.58 0.21 -0.31
Psychological well-being 3.24±0.41 0.31 0.84

*Role confli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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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의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역할갈등 요인 중 치과위생사와의 관계갈등(0.485)과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0.384)의 요인 부하량이 기준 값인 0.5

를 넘지 않아 제외되었다. 역할갈등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 업무과다 및 보상부족, 업무지원 및 환경장애, 치과의사와의 관계갈등, 비전공
직원과의 관계갈등, 모호한 업무범위의 6개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 복원력의 4개요인, 심리적 안녕
감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5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
수에 대한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측정하였다.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는 0.5 이상일 때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5]. 분석에 이용된 15개의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5 이상
이며, 개념신뢰도(CR)가 기준 값인 0.7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기준 값인 0.5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였고, 이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는지를 검증하였다. 상관계수에 1.96을 더하고 뺀 값의 사
이에 1이 포함되지 않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본다[15].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은 상관계수에서 1.96×(표준오차: SE)를 빼
서 하한값을 산출하고, 상관계수에서 1.96×(표준오차: SE)를 더해서 상한값을 산출하였다[5]. 그 결과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에 1
을 포함하지 않아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가설모형의 검증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218.052, df=87, p<0.001, χ2/df=2.506, TLI=0.878, CFI=0.899, RMR=0.044, RMSEA=0.089로 나타났

다. χ2/df는 3보다 작아야 하고, TLI, CFI는 0.9 이상, RMR은 0.05 이하, RMSEA는 0.08 이하일 때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가설모형 적합도가 기준 값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모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
(MI)를 이용해 자유모수를 추가하여 치과의사와의 관계갈등과 비전공직원과의 관계갈등, 비전공직원과의 관계갈등과 모호한 업무범위,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 간의 오차항(e4-e5, e5-e6, e14-e15)을 연결하여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정모형의 χ2=175.491, df=84, 
p<0.001, χ2/df=2.089, CFI=0.929, TLI=0.912, RMR=0.038, RMSEA=0.076로 나타나 수정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
택하였다<Table 4, Fig. 1>.

Table 4. Final model suitability verification

Variables Model fit
χ2 df p χ2/df CFI TLI RMR RMSEA

Final model 175.491 84 <0.001 2.089 0.929 0.912 0.038 0.076
Interpretation standard ≤3 ≥0.9 ≥0.9 ≤0.05 ≤0.08

Fig. 1. Path diagram of the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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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갈등을 경험한다. 긍정심리자본은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6], 치과조직 내 핵심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최선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역할갈등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과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역할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이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Lee[3]의 연구 3.51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임
상간호사 2.58점보다 높았다[5]. 역할갈등이 높아지면 긍정심리자본이 낮아지고[16], 이직의도가 증가하며[3,17], 경력변경을 높이기 때문에[3]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 연장 및 장기근속을 위해 역할갈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 3.40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Lee와 Han[18]의 연구(3.30점)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Min[19]의 
연구결과(3.47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에서 희망이 3.55점으로 가장 높고, 자기효능감이 3.27점으로 가장 낮았
다. 긍정심리자본에서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진 바람, 잘될 가능성이며[20], 강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이 3.2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치과위생사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선행연구가 활발하
지 않아 하위영역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치과위생사의 자기효능감은 Min과 Min[21]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2.79점으로, 병원코디네이
터 3.42점[22], 간호사 3.50점[23]보다 낮았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24]
으로 자신의 역할 및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불안이 치과위생사의 자기효능감을 낮추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5].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Ryff[14]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를 정신과간호사에 맞게 수
정 보완하여 측정한 Choi와 Bae[26]의 연구결과(3.33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Ryff[14]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를 요인분석과 신
뢰도 분석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한 Kim[27]의 연구결과(3.04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6.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최종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p값을 확인하였다. 3개의 경로 중 2개의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할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안녕감(β=0.727, p<0.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할갈등은 심리적 안녕감(β=-0.293 p<0.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역할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의 설명력은 67.4%이었다. 연구모형의 총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누어 분
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역할갈등(β=-0.293, p=0.001), 긍정심리자본(β=0.727, p=0.001)으로 나타났다. 긍
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β=0.727, p=0.001), 총 효과(β=0.727, p=0.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역할갈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β=-0.293, p=0.001), 총 효과(β=-0.394, 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간접효과(β=-0.101, p=0.17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역할갈등이 미치는 총 효과 크기(β=-0.293)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미치는 
총 효과 크기(β=0.727)가 크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심리자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5>.

Table 5. Path estimates of modified model,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odel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B SE β C.R. p SMC
β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PPC** ← RC* -0.079 0.048 -0.138 -1.640 0.101 0.019 -0.138 (0.177) -0.138 (0.177)
PW*** ← PPC** 0.790 0.100 0.727 7.861 <0.001 0.674 0.727 (0.001) 0.727 (0.001)
PW*** ← RC* -0.182 0.042 -0.293 -4.291 <0.001 -0.293 (0.001) -0.101 (0.177) -0.394 (0.001)
*Role confli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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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은 기관의 규모(p=0.019)가 클수록, 총 임상경력(p=0.009)은 5년 이하가 10년 이상보다 높게 나타
났고,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 결혼여부, 직위에 따른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과위생사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연령과 직위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Hwang[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고, 총 경력 10년 이상 그룹이 5년 미만 그룹보다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기혼
(p=0.003), 연령(p<0.001)과 직위(p<0.001), 총 임상경력(p<0.001)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eong과 Jung[28]
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p=0.008)이 높을수록, 총 임상경력(p<0.001)이 높을수록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이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 그룹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Choi와 Bae[2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병원 및 치과병원/대학병원 치과에서는 5년차 이하의 저 연차 치과위
생사의 역할갈등 감소를 위한 중재활동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구성원으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할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이었다. 역할갈등은 심리적 안녕감(β=-0.293, p<0.0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은 심
리적 안녕감(β=0.727, p<0.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역할갈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Lee와 Yoon[29]의 연구에서 외식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소인 역할갈등, 역할모호는 심리적 안
녕감의 하위요소인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모호 등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7,10]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심리자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Kang과 Lee[7]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복원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조절효과를 보였다. 긍정심
리자본은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30]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치과위
생사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역할갈등은 긍정심리자본에 부(-)적 영향(β=-0.138, p=0.177)을 보이고,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안녕감(β=0.727, p=0.001)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나, 역할갈등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역할갈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갈등이 긍정심리자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Hwang[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갈등의 다양한 하위요인 중 역할모호와 자원부족만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Hwang[16]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역할갈등이 긍정심리자본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기 보다는 역할갈등
의 주요인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구성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수행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주어진 난관을 이겨내어 원래의 상태로 되돌
아오는 복합적인 심리상태이다. 직업적 정체감과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 업무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부터 발생하는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역할갈등이 강도보다 내용이 긍정심리자본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에서 향후 역할갈등의 하위요인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현재 치과
위생사의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치과위생사 집단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점 
갖는다.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관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과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190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은 근무기관의 규모, 총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긍정심리자본은 연령, 직위, 총 임상경력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과 총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은 3.37점, 긍정심리자본 3.40점, 심리적 안녕감 3.24점이었다. 역할갈등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것은 모호한 업무

범위(3.74점)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치과의사와의 관계갈등(2.93점)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은 희망(3.55점), 낙관(3.44점), 복원력(3.38점), 자기
효능감(3.27점)순이었다. 심리적 안념감은 긍정적 대인관계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율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다.

3.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긍정심
리자본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심리적 안녕감과 역할갈등 사이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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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적 안녕감에 역할갈등, 긍정심리자본이 미치는 총 효과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이 역할갈등보다 심리적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심리자본, 역할갈등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치과위생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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